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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보도자료 (221122)

이정환 보좌관 010-5415-4185

한전채 한도 상향은 “빚으로 빚 막기, 진통제로 병 악화” 
한전적자 해결 못하고 자금시장 악영향, 기업들 부도위기로 몰아 
근본적 원인 전기요금 원가반영 대신 전 정부 탓만 

올 9월 기준, 한전은 235원에 사서 116.5원에 판매, 팔수록 손해
해결책은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 … 전력시장 정상화, 가격기능 회복
산업부·한전, 요금 정상화 대책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야

■ 한전적자 근본원인 해결 없이 한전채 한도 늘리면 자금시장 위기 가속화 

○ 발전소 연료인 화석연료비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한전 
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. 

○ 2021년 한전 적자는 5.6조이다. 올 9월말 적자는 17.4조원이고, 연말 기준으로 30조원
으로 예상된다. 작년보다 5배가 늘어난 규모이다.

○ 임의적립금으로 작년 적자 5.6조원을 메꾸고 나면 27.8조원이 남는다. 올해 말 예상 적자 
30조원은 내년 예상 결손금이 되는데, 임의적립금 27.8조원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 기
타자본 또는 이익준비금을 써야 한다. 결국 자본금(3.2조원)과 전체 적립금(42.7조원) 총
액인 45.9조원이 15.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. 

○ 높은 화석연료 가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 적자를 올해와 같은 30조원
으로 가정하면 2024년에는 적립금과 자본금 모두 소진하게 되어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. 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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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며, 중증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는 하지 않고 
진통제만 투여하겠다는 것이다. 김진태 강원지사발 자금시장 경색에 더해 한전채발 자
금시장 블랙홀 등장으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어 가뜩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
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. 

○ 자본금+적립금은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고 부채 한도의 기준이 된다. 한
국전력공사는 대표 공기업으로 국가와 같은 신용등급을 받는데,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
않은 채 부채 한도만 늘리면 자금시장 악영향을 주고 국가신용도에 부담이 될 것이다. 

■ 한전채 돌려막기하면 적자 늪에 더 깊게 빠져들 뿐

○ 한전은 전력구매대금 지급과 만기채권 상환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다. 
올 10월까지 한전채의 누적 발행액은 62.8조원에 이른다. 

○ 올해는 10월까지 23.9조원을 발행했는데, 이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발행한 21.4조원보
다 많은 규모이다. 올해 초 2.33%로 시작했던 금리는 10월 말에 5.99%로 크게 치솟았
다.

○ 올 10월 한 달 동안 18회에 걸쳐 3.4조원의 한전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그중 3회는 유
찰되었고 결국 61%인 2.1조원을 발행하는데 그쳤다. 

○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‘회사채 돌려막기’를 해도 적자의 늪에서 빠져
나올 수 없다.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다.

■ 한전채 고금리 대량 발행은 폭탄 돌리기

○ 한전의 재무상황만 보면 한전채 발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, 이로 인해 민간의 
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나아가 한전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○ 한전이 회사채를 고금리로 대량 발행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쓸어 담고 있다. 우량한 공기
업과 민간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‘채권 구축(크라우딩 아
웃_Crowding Out)’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

○ 한전 앞에 쌓인 눈을 치우겠다고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 내려보내서야 되겠는가? 언제까
지 ‘폭탄 돌리기’를 계속할 것인가?

■ 적자 계속되면 자본잠식 상황 우려

○ 현행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. 
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부채를 늘리는,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
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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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올해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이 45.9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예상 적자인 30조원을 메꾸면 
15.9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.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적자가 이어진다면, 자본금
과 적립금으로도 모두 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자본잠식의 상황에 이를 것이다.

○ 오늘(11.22.) 법안소위에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되는데, 김정호 의
원案은 발행한도를 8배로 상향하는데 비해, 성일종 의원案과 성일종 의원案은 발행한도
를 5배와 10배로 상향하고,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산업부의 승인을 통해 한도를 초과
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○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
안처럼 행정부(산업부)에 ‘한도를 초과하는 재량권’을 주는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하고 입
법례도 없다.

○ 한전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
가고 있는데, 문제는 상향을 해줘도 한적적자 심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 한전
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. 
따라서 한도 상향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제시돼야 한다.

■ 산업부, 불편할 진실 알리고 요금정상화 대책 마련해야

○ 해결책은 명료하다.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다. 올 9월 전력 도매가격은 킬로
와트시당 235원인데, 소매판매요금은 116.5원에 불과하다. 한국전력공사는 235원에 전
기를 사서 116.5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. 

○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상정 전체회의에서, 
현재의 한전 적자 사태의 원인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다.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료
비가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고 전기요금 조정범위를 제한했다. 

○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데, 이런 경우는 전기공
급 약관만 변경하면(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인가로 확정) 원가 반영이 가능하
다. 현 정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.  

○ 싼 전기요금 유지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. 한
전채 발행은 그 자체로도 전기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가며 결국에 국민세금으로 
적자를 메꿔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. 전기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국민이 
대신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. 

○ 고유가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폭등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깎아도 원가
이하로 공급하지는 않는다. 높은 유가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
있다. 에너지 가격 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산업전환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
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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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기요금 역시 마찬가지다. 전기에 부과된 세금은 깎더라도 원가는 보장해야 전력시장
이 정상화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. 다만,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에너지
복지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.

○ 진통제 용량을 늘리면 당장은 통증이 완화될 것이다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진
통제를 놔야 하고 진통제의 부작용은 다른 장기를 망가뜨리게 되어 결국 생명을 잃을 
수도 있다. 이미 대증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. 점점 커지고 있는 용종
을 도려내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할 때이다.

○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
려줘도 결국 자본잠식과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된다. 한전이 부도를 면한다 하더라도 자
금시장 악영향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.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
민에게 돌아가게 된다.

○ 우선,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, 전기요금 
정상화 대책을 밝혀야 한다.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도 불편한 진실에 마주해야 한다. 사
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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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한전 재무구조 >

■ 손익 현황 (억원)

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(9월)
1. 매출액 589,332 579,894 596,606 501,188
○ 전기판매수익 567,508 562,532 580,009 486,949
○ 기타매출 21,824 17,362 16,597 14,239
2. 영업비용 617,815 552,043 670,862 740,664
○ 구입전력비 515,093 454,768 568,781 667,901
○ 기타영업비용 102,722 97,275 102,081 72,763
3. 영업손익 △28,483 27,851 △74,256 △239,476
4. 당기순손익 △25,950 19,515 △56,077 △173,867

 * 출처 : 한국전력공사

■ 적자와 적립금 관계 (억원)

연도
미처분
잉여금
(결손금)

자본금
(A)

이익
준비금

(B)

임의적립금(C) 기타
자본 
(D)

계
(=A+B+
  C+D)적립 처리 잔액(C)

'19년 △26,064 32,098 16,049 △11,208 347,854 132,951 528,952

'20년 18,844 32,098 16,049 △26,064 321,790 132,951 502,888

‘21년 △54,998 32,098 16,049 11,038 332,828 132,951 513,926

'22.9월말 △173,867 32,098 16,049 △54,998 277,830 132,951 458,928

 * 자본금(A) + 적립금(B+C+D)  * 출처 : 한국전력공사


